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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목 : 사고력 부족으로 인한 독서의 필요성
개요
1. 사회는 디지털에 중독되어있다.
2. 불편하다는 이유로 독서를 안하는 사람이 많다.
3. 독서를 통한 사고력 훈련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4. 디지털 정보만 보게 되면 사고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5.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독서로 기를 수 있다.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굳이 책을 찾아볼 필요 없이, 인터넷만 찾아보면 금방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 있는 세상이다. 인터넷 정보화 사회에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과 같은 SNS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한가한 시간에는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 되는 요즘. 사람들은 디지털 정보에 중독되어있다. 2017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4명이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한다. 사람들은 점점 책과 멀어지고 있으며 시각적인 정보에만 익숙해져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 것은 모두 SNS의 발달 때문일까? 답은 아니다. SNS가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겠지만, 불편함 또한 한부분을 차지한다. 독서를 하기 위해 책을 펼쳤을 때 책의 무게, 책의 두께 그리고 휴대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책을 읽고자 하던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느껴본 적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정보화 시대에 모든 것을 빠르게 그리고 필요한 정보만을 받을 수 있는 요즘 시대에 시간을 들여 한 자, 한 자 읽어야하는 책은 시대에 뒤쳐져 있는 물건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책을 읽어야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독서를 함으로써 사고력, 생각하고 궁리하는 힘이 길러지기 때문이다.
[bookmark: _GoBack]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위해 궁리하고 사람과 협업하여 문제를 쉽게 해결한다. 그렇기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능력이 필요하다. 독서를 하기 시작할 때 사람은 우뇌와 좌뇌를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 추론적인 사고를 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언어로서 내뱉을 수 있게 해주며 자신을 책 속의 인물에게 투영하여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키워준다. 독서가 부족한 SNS사회에 짧고 쉬우며 직관적이고 간단한 정보만 보고있으며 사고력과 공감능력이 얕아지고 이는 작게는 부족한 문제해결능력으로 크게는 지의 양극화로 가짜뉴스와 선동을 앞세운 포퓰리즘의 위험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디지털 정보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우리는 사고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일본의 뇌 신경 연구가인 모리 아키오 교수는 컴퓨터를 할 때와 독서를 할 때의 뇌의 움직임에 대한 차이점을 연구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컴퓨터를 하는 사람의 경우 후두엽만이 발달하였다고 한다. 이 후두엽은 뇌의 뒤쪽 부분에 있으며 시각정보의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이 부분만이 발달한 사람은 집중력이 짧고, 사고력이 부족하며 감정조절능력이 떨어진다. 반면에, 독서를 할 때는 전두엽이 발달하는 데, 전두엽은 사고력, 기억력, 창의력을 담당하는 부분이며, 이 부분이 발달하지 못하면 ADHD 흔히 말하는 집중력 장애가 생길 수 있다. 
현재 우리들은 과거와는 달라진 위험에 놓여져 있다 정보화의 무분별한 정보들을 무비판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는 반면, 여러 위협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정보와 힘을 기를 수 있는 독서는 외면하고 그저 자극적이고 시각적인 옷만 충족시킬 수 있는 SNS에 중독되어 있다. 누군가 어떤 의도로 취합한지 모르는 정보들을 우리는 아기새처럼 받아 먹으며 그 사람의 의도대로 흔들리고 춤추며 움직이고 우리의 살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파먹는 중이다. 현재 정보화 시대에서 수많은 정보의 물결은 그 자체로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지만 이것을 다루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파악하고 분리해 낼 수 없다면 우리는 그저 정보의 물결에 휩쓸리는 조난자에 불과하다. 넓고도 넓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만의 이정표를 만드는 것과 같기에 우리에게 독서는 꼭 필요하다.

